
 현황/문제점/필요성

○ 스포츠카, 이륜차의 굉음·난폭운전에 더하여 코로나에 따른 배달 

오토바이의 증가로 주민의 소음피해 호소 급증

○ 현실 체감정도와 괴리가 큰 현행법상 차량 소음허용기준으로 현

장에서의 소음위반 단속은 되지 않고 있음

- 제작차·운행차 소음허용기준 : 자동차 100 dB, 이륜차 105 dB

 조치사항

○ 해운대구·해운대경찰서·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업무협약체결 : 2020. 8. 5.

○ 3개 기관 주·야간 합동단속

- 2020년: 3회 34건 / 2021년: 6회 125건 / 2022년: 2회 33건 적발

○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 개정을 위한 ‘국민청원’ 제기 

- 2021. 9. 15. ~ 10. 15. / 10,257명 참여

○ 국민청원 동참 독려 챌린지 전개

- 2021. 9. 16. ~ 10. 15. / 시 자치경찰위원장 등 12개 기관장 참여

○ 5대 광역시 초·중·고·유치원·어린이집 및 전국 국민운동단체(환경연합,

YMCA, YWCA 등) 등 3천여 기관 및 단체에 국민청원 동참 공문발송

○ 언론홍보(신문, TV·라디오, 페이스북) 및 현수막 게시 홍보

○ 해운대구 전 동 주민과 함께하는 「이륜차 굉음운전 근절」캠페인

- 2021. 9. 27. / 450명 참여, 안전신문고 등 앱을 통한 신고방법 홍보

○ 전국 14개 기초지자체 연대 설립 및 공동선언 발표 : 2021. 12. 30.

○ 국회, 정부(환경부) 및 대선후보캠프 법령개정 건의문 발송 : 2022. 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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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결과/효과

○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, 30년 만에 법령개정 성과 달성

 환경부 발표(이륜차 소음관리체계 개편 법령개정 계획) : 2022. 3. 15.

-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86 ~ 95 dB로 강화

-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‘이동소음 규제지역’ 내 운행제한

- 저소음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지원 및 상시 소음단속 시스템 도입

 관련규정

○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(제작차 소음허용기준), 제40조

(운행차 소음허용기준), [별표 13]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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